
  학부모님 귀하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키우시느라 

애쓰시는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 된 어린이 교통

사고로 인해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등(민식이법)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에서도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603개소에 대한 

책임 경찰관을 지정, 등·하교 시간대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및 보행 지도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방학기간 중에는 학원가 중심 근무체계로 변경) 

   

   매년 개학철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을 목표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 학교 및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요구됩니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주의력 부족하여 교통사고에 취약하고 

특히, 저학년인 1∼2학년에게서 보행 중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됩니다.

   * 1∼2학년 교통사고 부상자가 전체 부상자의 37.1%를 차지(전국통계)

  따라서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각 학교 및 가정에서는 



아래의 횡단보도 바르게 건너는 방법을 반복해서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건너기 4원칙]

 - 첫째, 신호가 바뀌더라도 좌우를 살펴 자동차 정지 여부를 확인 후  

 - 둘째,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절대 뛰지 말고 천천히 걷고

 - 셋째, 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마주 보고 걷습니다.

 - 넷째, 키가 작은 어린이는 반드시 손을 들고 길은 건넙니다.

  또한 차도를 걷는 행위나 무단횡단,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지속적인 교육을 요청드리며 

  

  등·하굣길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반드시 헬멧, 무릎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시키고 횡단보도를 건널때에는 자전거

에서 내려서 통행하고 되도록 차량 통행이 적은 안전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관심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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